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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본 연구는 감사보고서의 강조사항 기재가 감사보고시차와 관련성을 갖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관련성이 강조사항 유형별로 차별적인 결과를 나타내는지를 검토함으로써 재무정보이용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중요한 강조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강조사항은 주로 부정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경영자와 감사인 간의 갈등상황을 야기하여 감사보고서일을 지연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박종성 외 2011). 따라서 감사보고시차와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갖는 강조사항일수록 높은 위험과 관련될 가능성이 크다.

          강조사항문단 기재가 변경 시행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210개 기업-연도 표본을 이용한 분석결과, 최근 사업연도에도 감사보고서 강조사항 기재가 감사보고시차와 유의한 정(+)의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조사항문단 중 계속기업 불확실성, 회계변경 및 보고기간 후 사건에 대해서만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 이들 강조사항에 대해서는 정책당국과 정보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강조사항 유형별로 기업위험과의 관련성이 차별적으로 나타남을 보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계속기업 불확실성, 회계변경 및 보고기간 후 사건과 관련된 강조사항이 감사대상 회사의 높은 위험과 관련되는 만큼 규제기관의 관심과 감독이 필요함을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주된 공헌점이 존재한다. 

        

        
          
            초록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emphasis of matter paragraph (thereafter ‘EMP’) described in an audit report is related to the audit report lag and whether the relationship is differential depending on the type of the emphasis. This is expected to provide information on what emphasis the financial information users should consider more importantly when making decisions. EMP is used to deliver negative information, thus causing a conflict between the manager and the auditor, thus delaying the audit report (Park et al. 2011). Therefore, it is likely that EMP having a significantly positive association with the audit reporting lag involves high risk.

          Empirical results using 3,210 Korean listed firm-year observations from 2014 to 2016 show that EMP is positively related to the audit report lag. In particular, going concern, accounting changes, and events after the fiscal year end EMPs a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audit report lag, indicating that these emphases are necessary to be closely monitored by policy authorities and information users.

          Our finding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EMP and the audit report lag is differential by emphasis types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extending the prior research.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has raised the need for adequate oversight and policy of the regulatory body about going concern, accounting changes, and events after the fiscal year end EM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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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정남철은 현재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을 졸업하였으며,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세무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에서 경영학박사를 취득하였다. 박사학위 취득 후에는 고려대학교 연구교수를 역임하였다. 회계감사, 세무회계 및 관리회계 등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 저자 김현아는 현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경영학부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하였으며, 동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및 박사를 취득하였다. 박사 학위 취득 이전에 공인회계사로 삼일회계법인과 한국증권금융에서 근무하였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기업지배구조, 회계감사 및 세무 등이다.

      • 저자 최진욱은 현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정보 전공 석박사통합과정에 재학 중이다. 가천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였다. 관심 연구분야는 데이터 마이닝, 기계학습, 비정형 데이터 분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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